
전 세계적으로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하다. 국내에서도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있고, 대학 전공에 따

라 취업률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AI와 같

은 파괴적 기술이 등장해 산업 구조와 일자리가 근본적

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취업난의 해법은 더 많

은 청년이 전공에 관계 없이 필요한 AI 역량을 확보해 양

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

서는 AI로 변화하는 새로운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가장 필

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해 취업을 지원하는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 프로그램을 집중 분석한다.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 프로그램을 활용한 여러 가지 교

육, 취업 성공 사례도 살펴본다.

>  더 좁아진 청년 취업문, AI 역량으로 돌파구 찾는다

>  “전공에 관계없이 AI 역량 함양”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가 취업에 강한 이유

>  “취업난 해결의 키는 AI 전문성” 미래 인재 양성 3가

지성공 사례

Tech Insight

“AI 역량 강화와 
취업을 동시에”
미래 인재 육성 전략과 

성공 사례

Mobile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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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난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국제노동기구(ILO)1의 세계 청년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화했던 전 세계 실업난이 개선되는 가

운데서도 청년층의 고용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 팬데믹 전과 비교하

면 청년 실업자가 오히려 600만 명 더 늘었다.

우리나라 상황도 좋지 않다. 2021년 11월 한국경제연구원2이 OECD 국가의 청

년 고등교육 이수율과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 고용률은 

OECD 37개국 중 31위다. 선진국 그룹 중에서 우리나라 청년이 가장 힘든 쪽에 속

해 있는 셈이다.

이런 현실은 통계청3, 교육부4의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35시간 이하

로 일하는 청년 취업자가 20% 넘게 증가하는 사이 36시간 이상 일하는 청년은 줄

었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지고 단기 아르바이트가 늘었다는 의미다. 학과

별 취업률의 불균형도 심각하다. 의약, 공학 계열이 높고 인문, 교육 계열은 낮은데, 

가장 높은 의약 계열과 가장 낮은 교육 계열 간의 취업률 차이가 20%p가 넘는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청년 고용률 자체가 꺾이고 있어 앞으로 취업 상황은 더 악화

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청년 취업 문제의 해법을 고민할 때는 전체적인 취업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청년들이 전공에 관계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

까지 고려해야 한다.

더 좁아진 청년 취업문
AI 역량으로 돌파구 찾는다

1 세계 청년 고용 동향 보고서 (국제노동기구, 2022)

2  대졸 청년 일자리 현황과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21)

3   경제 활동 인구 조사 (통계청, 2023)

4   2021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교육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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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드는 일자리의 파괴적인 변화

취업 문제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바로 산업 구조의 재편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다. 점점 쇠퇴하는 일자리보다는 활발하게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에 청년이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 산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새로운 기

술에 대해 전문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경력을 꾸준히 발전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AI)이다.

AI라고 하면 최근 화제가 된 생성형 AI, 즉 챗GPT를 먼저 떠올리겠지만, 이는 다양

한 AI 중 한 가지 사례일 뿐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병원에서는 질병을 진단할 때 AI

의 도움을 받고, 로펌에서는 방대한 기존 판례를 분석하는 작업에 AI를 사용한다. 자

동차 업종의 자율주행 상용화와 통신 업종의 네트워크 관리 개선 등도 모두 AI 기술 

덕분이다. 지금 우리는 농업에서부터 에너지, 교육, 금융, 제조, 유통까지 거의 모든 

업종에서 AI를 활용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다양한 업종에 AI가 접목되면서 우리 사회의 일자리가 AI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

이다. 세계경제포럼5에 따르면, AI의 부상으로 2025년까지 8,500만 개 일자리가 사

Growing job demand : 

01 Data Analysts and Scientists 

02 Al and Machine Learning Specialists 

03 Big Data Specialists 

04 Digital Marketing and Strategy Specialists 

05 Process Automation Specialists 

06 Business Development Professionals 

07 Digital Transformation Specialists 

08 Information Security Analysts 

09 Software and Applications Developers 

10 Internet of Things Specialists

Decreasing job demand : 

01 Data Entry Clerks 

02 Administrative and Executive Secretaries 

03 Accounting, Bookkeeping and Payroll Clerks

04 Accountants and Auditors 

05 Assembly and Factory Workers 

06 Business Services and Administration Managers 

07 Client Information and Customer Service Workers 

08 General and Operations Managers 

09 Mechanics and Machinery Repairers 

10 Material-Recording and Stock-Keeping Clerks

AI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 출처 : 세계경제포럼, 2020

5 The Future of Jobs Report 2020 (세계경제포럼, 2022)

97 million

85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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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진다. 데이터 입력 실무자, 관리직과 임원 비서, 회계 및 급여 담당자, 회계사와 감

사인, 조립 및 공장 노동자 등이다. 동시에 보고서는 AI 덕분에 9,700만 개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터 분석가와 과학자, AI 및 머신러닝 전문가, 빅

데이터 전문가, 디지털 마케팅 및 전략 전문가, 공정 자동화 전문가 등이다.

AI는 새로운 일자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창의력이 필요한 업무든, 노하우가 필요

한 업무든 혹은 단순한 노동 집약적 업무든 상관없이 AI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

라 기존 업무를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바꾼다. 예를 들어 은행의 대출 담당자는 

AI를 이용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 후 은행의 손실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지

원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 줄 수 있다.

다양한 AI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AI 관련해 어떤 직종과 업무가 더 각광받게 될지 예측할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CB 

인사이트6가 선정한 가장 유망한 AI 스타트업 100곳 리스트를 보면 이들 신흥 AI 

스타트업이 주목하는 영역은 크게 3가지다.

먼저 AI 개발 툴이다. 100곳 스타트업 중 거의 1/3이 데이터 모델 교육, 알고리즘 

편향 모니터링 등 AI 관련 작업 전체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연구하고 있다. 산업별 애

플리케이션에 대한 관심도 크다. 게임, 의료, 건설과 같은 다양한 업종에 AI를 적용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업이 전체의 43%였다. 개별 업종을 넘어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도 활발하다. 예를 들어 창고, 물류 로봇, 영업과 컨택센터 기술, 엔지니어

링 설계 툴 등이 대표적이다.

미래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인재는 AI 솔루션 빌더

이처럼 AI가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많은 AI 스타트업이 다양한 산업용 솔

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년 취업 문제의 해법을 AI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

을 시사한다. AI가 만드는 일자리의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역

량을 키워주는 것이 곧 청년 취업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에서는 유통 업종을 중심으로 AI 인재 쟁탈전이 치열하

다. 쿠팡과 마켓 컬리를 포함한 주요 소매 대기업에서 2,000명 이상 AI 인재를 채용

6 AI 100: The most promising artificial intelligence startups of 2022 (CB 인사이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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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다른 유통 기업은 물론 일반 IT 기업까지 AI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

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 2000년 AI 인재 양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2022년에는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계획7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아직도 국내 AI 교육, 특히 성인 대상 교육은 전문가 혹은 개발자를 위한 교육

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AI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응용 인재를 양성

하는 교육이 사실상 부재해 실제 현업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다. 일본이 연간 25만 명의 응용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

라 역시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 인재 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계획에서 특히 눈에 띄

는 부분이 바로 디지털 인재를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했다는 점이다. 이 중 중급

이 71만 명으로 가장 많은데, 인문, 사회 등 각 전공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는 

인재로 규정했다.

이는 미래 사회에 가장 필요한 인력이 IT 업계에서 AI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프로그

AI 기술과 일자리의 관계

7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교육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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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머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여러 업종의 기업에서 AI를 이용해 일상 업무

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전자가 AI 연구

자(AI Researcher), AI 엔지니어(AI Engineer) 혹은 AI 개발자(AI Developer)라면, 

후자 즉 중급 디지털 인재는 AI 솔루션 빌더(AI Solution Builder)라고 부른다.

AI 솔루션 빌더는 일상적으로 AI를 활용하는 인재를 가리킨다. 우리가 내부 원리를 

잘 몰라도 복잡한 기능을 지원하는 가전제품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처럼, AI 기술에 

대해 속속들이 알지 못해도 일상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 혹은 반

복적이고 소모적인 작업 때문에 힘들 때 AI 기술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역량을 갖

춘 인재다. 이런 AI 솔루션 빌더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곧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

을 돕고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AI 역량 기르고 취업에도 도움 되는 커리큘럼의 3가지 조건

그렇다면 이런 미래 AI 인재를 어떻게 육성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는 AI 솔루션 빌더를 길러내는 적절한 커리큘럼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일부 IT 기업이 AI 교육 과정을 개발해 내놓았지만, 대부분 AI 연구자와 엔지

니어, 개발자를 위한 것이어서 비IT 전공자에게는 학습 곡선이 가파르다. IT 배경지

식이 없는 청년을 AI 전문가로 키워 내는 교육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결국 비전공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면서 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AI 교육 프로그램

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의 요건은 구체적으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AI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의 틀을 제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프트

웨어 개발자 같은 IT 전문가는 비판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그 해법을 코드로 표현

하는 절차를 이미 기존의 전공 교육 과정을 통해 체득하고 있다. 요구사항 분석, 설

계,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로 이어지는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에 따라 문

제를 고민하고 이를 코드로 표현하는 경험도 풍부하다.

반면 비IT 전공자는 이런 절차를 배우지 못했고 이 절차에 따라 결과물을 만들어 본 

경험도 없다. AI 개발자를 위한 자료를 재편집한 기존 AI 커리큘럼 대부분이 AI 솔

루션 빌더를 위한 교재가 될 수 없는 이유다. 정리하면, 미래 AI 인재를 길러내는 커

리큘럼에는 AI 기술 관련 내용 이외에 비판적으로 사고해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

스에 대한 내용이 비중 있게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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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수법이 달라야 한다. 비IT 전공 학생을 AI 인재로 키워내려면, AI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직접 경험하고, 계속해서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AI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이 함께 

고민해 해결하며 성취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커리큘

럼에서는 강의하는 사람이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다. 학생이 스스로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교수법이 

달라지는 만큼 커리큘럼 역시 예제와 실습을 중심으로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셋째, AI 인재 교육 과정 전체가 단순히 교육기관 내부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교육 기업, 구인 기업, 교육 장비 및 솔루션 기업 등으로 이뤄진 생태계를 통

해 운영돼야 한다. AI 인재를 육성하려면 커리큘럼 외에도 AI랩과 정책적인 지원 등 

다양한 리소스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맞춤 인재를 길러내려면 교육 과정

부터 구인 기업이 참여해 학생이 나중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 직면하게 될 업무와 문

제를 미리 고민하고 AI 기술로 해법을 찾는 과정을 경험시켜주는 것이 좋다. 학교와 

기업, 정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만 취업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AI 교육이 

가능하다.

청년에 대한 AI 교육이 취업 문제 해결의 열쇠

오늘날 많은 기업이 AI 역량을 가진 인재를 찾고 있지만 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세일즈포스8조사에 따르면, 경영진의 67%가 생성형 AI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66%는 필요한 AI 인재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IBM9 조사에 따르면, 직원 수 1,000명 이상 국내 기

업의 93%, 1,000명 이하 국내 기업의 57%가 AI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

이다. 하지만, AI 도입의 애로점으로 ‘AI 기술, 지식 및 전문성 부족’을 꼽은 응답자

가 가장 많았다. 결국 AI 기술에 대한 수요는 분명하지만, 많은 기업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IT 전공자

까지 포함한 더 많은 청년에게 내실 있는 AI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곧, 기업이 원하

는 AI 인재를 빠르게 육성하는 효과적인 해법임을 의미한다. 동시에 심각한 청년 취

업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도 하다.

8 New Study Reveals Only 1 in 10 Global Workers Have In-Demand AI Skills (세일즈포스, 2023)

9 Global AI Adoption Index 2022 (IBM,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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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Technology)은 이제 인류 문명의 다양한 부분에서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코

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디지털화가 교육과 건강, 각종 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런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은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이익과 직결된다. 전 세계

적으로 진행되는 디지털화에 발맞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디지털 

준비(Digital Readiness)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간 경쟁 

이외에 국내 지역별 경쟁력을 위한 투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인텔은 정부와 학계, 시민 사회, 업계 관계자와 협력해 IntelⓇ Digital Readiness 

Program을 시작했다. IntelⓇ Digital Readiness Program은 사는 곳이나 인종, 성별

에 관계없이 누구나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AI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AI라는 현재 가장 영향력 있고 의미 있는 기술을 자유롭게 

“전공에 관계없이 AI 역량 함양”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
가취업에 강한 이유

취업 준비생을 위한 AI 프로그램 설계

•Modular, Hands-on, Experiential 

• Covering Tech Skills, Social Skills, 

Career Growth Skills 

• Validated by Governments

• Hardware : i5+ workstations, Servers, 

NCS2, RealSense, Unite 

• Software : Intel Python, oneAPI, 

Unite, OpenVino toolkit, Intel SW 

libraries 

• Good - Better - Best BoM

• Co-funded by governments 

• Hybrid delivery through a partner

• Trained and Certified Facilitators

• Face-to-Face and Remote Delivery 

options

• Practical training and project work 

resulting in local use cases 

• Certification(mapping to local 

accreditation system) 

• Industry 4.0 Employability

Standardized 

Implementation

Intel 

Content

Demonstrated 

Outcomes

Program Design

Al 

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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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툴과 사고방식,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취업 준비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는 바로 이 IntelⓇ Digital Readiness Program 중 

취업 준비생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이다. AI 시대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AI 기술과 

경력 관리 기술, 사회적 기술을 제공해, 청년들이 미래 디지털 경제에서 고용 가능성

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의 목표는 3가지다. 먼저 AI를 알기 쉽게 설명해 청

년이 AI 기술을 스스로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AI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경력 관리 기술, 사회적 기술을 통해 취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산업 현장을 개선하고 사회적 변화를 실현할 수 

있는 AI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한다.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의 대상은 16세 이상의 모든 학생으로, 개발자 

또는 컴퓨터 과학 전공자로 국한하지 않는다. 코딩 경험이 없어도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초 수학과 기초 통계 지식이면 충

분하다. 

정리하면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의 핵심은 IT 전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청년에 교육할 수 있는 AI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다. IT를 전공하지 않은 것은 물

론 심지어 코딩 경험이 전혀 없어도 이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어떤 기업에서 어떤 업

무를 하든 AI를 이용해 다른 직원과 협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 교육 수료 

후 인텔이 인증서를 발급하므로, 청년 구직자가 AI 활용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할 수 

있어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

4가지 키워드로 본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가 다른 AI 커리큘럼과 차별화되는 구체적인 특

징과 강점은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AI 프로젝트 사이클(AI 

Project Cycle)이다. 일반적으로 IT를 전공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법을 찾는 접근법이다. 프로그래밍에 익숙한 학생은 요

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 등 소프트웨어 개발 5단계에 따라 해결책

을 찾는다. 낯선 문제를 접해도 이미 몸에 체득한 이 단계에 따라 사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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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프로젝트 사이클 6단계로, AI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절차다.

반면 IT 경험이 없는 학생은 이런 접근법 자체가 낯설다.

AI 프로젝트 사이클은 AI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현실 문제의 해법을 찾는 접근 방

법으로, 문제 정의,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모델링, 평가, 배포로 이어지는 6단계

로 구성된다. 이 AI 프로젝트 사이클 개념을 이해하면 IT를 전공하지 않았어도 사회

에 진출해 실무를 처리하며 어려움을 겪을 때 AI를 사용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는 전체 커리큘럼을 통해 AI 프로젝트 사이클을 계

속해서 경험하도록 구성됐다. 교육을 마치면 마치 IT 전공자가 익숙한 소프트웨어 

개발 5단계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처럼, AI 프로젝트 사이클을 따라 AI를 활용할 

수 있다.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가 다른 커리큘럼과 차별화되는 두 번째 키워드는 

반복이다. 같은 문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난이도를 올리면서 해결하는 과정을 반복

한다. 처음엔 아예 코딩이 필요 없는 방법으로 해법을 찾고,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

한 기술로 해답을 도출한다. 결과적으로 전체 교육 과정이 끝나면 AI 프로젝트 사이

클을 수십 번 반복해, AI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

게 된다.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를 이해하는 세 번째 키워드는 모듈화다.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는 크게 테크 스킬(Tech Skills), 소셜 스킬(Social Skills), 커

리어 그로스 스킬(Career Growth Skills)의 3가지로 나뉜다. 테크 스킬은 다시 파운

데이션 스킬(Foundation Skills), AI 프로그래밍 스킬(AI Programming Skills), 

IoT, AI 프로젝트(AI Project) 등의 모듈로 구분되고, 소셜 스킬은 AI 윤리(AI 

Ethics),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리더십(Leadership) 등으로 구성된다. 커

리어 그로스 스킬에는 자기 관리(Self Management), 프레임워크(Framework) 등

Problem 
Scoping

Data 
Exploration

Evaluating

Data 
Acquisition

Modeling De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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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 AI for Future Workforce는 전체 35개 모듈 200여 시간으로 구성된다.

Awareness
(6h)

Foundational Skills

Self-Management

Al Project Implementation SkillsloT

OneAPI

AI Programming Skills

Frameworks

Programming and 
Statistics

Growth Mindset

Awareness of AI Ethics, 
Inclusion, Bias and Privacy

Social Perceptiveness, Critical Thinking, Computation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Awareness of AI Ethics, Inclusion, Bias and Privacy

Social Emotional Skills

Technical Confidence: The confidence to apply new technology skills to create value 
and stay relevant in the workplace

Deploying Al Solution

Applying Al Project CycleTech 

Skills

Social 

Skills

Career 

Growth 

Skills

Implementing a loT 
Solutions

Deployment Across 
Different Architectures

Integrating Hardware 
RealSense

Python Libraries for 
Machine Learning

Personal 
Management 
using "SMART" 
Goal Setting

Al Project Cycle

Data Modeling

Design Thinking

Classification

Systems Thinking

Entrepreneurial 
Mindset

Sharing Tech in Simple Language

Leadership Organization Skill Collaboration

Computer Vision

Clustering

NLP

Prediction

Practical Training 
(4 months+)

Foundation
(50~57h)

Capstone
(24h)

Experience
(41~129h)

의 모듈이 있다. 전체적으로 총 35개 모듈인데, 이는 다시 어웨어니스(Awareness, 6

시간), 파운데이션(Foundation, 50~57시간), 익스피어리언스(Experience, 41~129

시간), 캡스톤(Capstone, 24시간), 프렉티컬 트레이닝(Practical Training, 4개월) 등

으로 재구성된다.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는 이 다양한 모듈을 교육 기간과 대상, 목적 등에 따

라 유연하게 추가, 삭제해 맞춤 구성할 수 있다. 대학이라면 한 학기용, 두 학기용 등

으로 조직할 수 있고, 취업 준비생 대상 전일 교육이라면 교육생의 전공과 취업 분야

에 따라 모듈을 바꾸면 된다. 이론적인 내용은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에서 

가져오고 채용을 원하는 기업의 현장 사례를 예제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의 강점을 보여주는 네 번째 키워드는 소프트 스킬이

다. 일반적으로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면 대인관계 역량을 의미하는데, 이 커리큘럼

에는 취업 준비생에게 필요한 소셜 스킬과 경력 개발 스킬이 포함돼 있다. 비IT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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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 AI for Future Workforce 교육 수료자에게 발급하는 인증서

교육생 중 일부는 IT 프로젝트의 역할 분담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낯설어 하는 경

우가 있는데,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를 통해 취업 이후 기업 내에서 원활하

게 프로젝트 협업을 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경력을 관리하는 방

법도 배울 수 있다.

이밖에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를 이수하면 인텔이 AI 활용 능력을 보증하

는 인증서를 발급한다. 취업 준비생이 구직 과정에서 AI 역량을 증명할 방법은 많지 

않은데, 인텔 같은 글로벌 기업의 인증서가 객관적인 근거가 된다. 또한, 이 인증서

는 전 세계 공통이다. 해외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구인·구직까지 이어지는 교육 생태계

현재 여러 국내 대학에서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

진 중이다. 이 중 몇몇 사례는 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인천재능대는 '국내 최초

의 AI 중심대학'을 목표로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를 도입해 이미 2022년

부터 일부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했다. 한양여대는 비IT 학과에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를 도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부산에서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인텔코리아, 교육 전문기업 고누아이 등이 청년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AI 교육 과정을 개설해 3차에 걸쳐 진행했다. 이 교육에는 

부산 소재 기업들도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AI를 이용해 생산성을 개선하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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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타진하고, 청년 취업 준비생은 현장의 문제를 미리 경험했다. 이런 경험이 교육 

이후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된 것은 물론이다.

이밖에 AI 교육에 필요한 환경 구축에는 삼성전자가 힘을 보태고 있다. 클라우드 컴

퓨팅을 활용한다고 해도 최신 CPU와 강력한 GPU로 구성된 PC는 AI 교육에 필수

적이다. 특히 인텔 vProⓇ 같은 고급 관리 기술이 적용된 삼성전자의 PC를 이용하면 

AI랩 관리가 한층 간편해진다.

이처럼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는 교육생을 중심으로 교육기관, 구인 기

업, 정부, 교육용 제품 생산 기업 등 여러 관계자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내실 있는 AI 

인재를 양성하고 실효성 있는 구인ㆍ구직 매칭을 지원한다.

2024년까지 국내 대학 100여 곳에 보급한다

인텔코리아는 도움이 필요한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

하기 위해 더 많은 곳에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를 보급할 계획이다. 먼저 

전문대를 중심으로 2023년 50곳, 2024년까지는 100곳 이상 학교에 확산하는 것

이목표다.

현재 많은 대학이 특성화를 통해 다른 대학과 구별되는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

고, 최근 AI가 큰 주목을 받으면서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는 IT, 비IT 학과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학과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듈식 커리큘럼인데다, 특정 업체의 솔루션이나 

인프라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인텔은 2021년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대규모 사회공헌 프로그램 'RISE 2030'을 발표했다. RISE는 책임

(Responsible), 포용(Inclusive), 지속 가능(Sustainable), 실현(Enable)을 의미

한다. RISE 2030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IntelⓇ 

Digital Readiness Program인데, 여기에는 취업 준비생을 위한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 외에 초중고생을 위한 AI for Youth, 일반 시민을 위한 AI for 

Citizens, 재직자를 위한 AI for Current Workforce, 리더를 위한 Digital 

Readiness for Leaders 등이 있다. 인텔은 2030년까지 30개국, 3만 개의 교육기

관에서 3,000만 명에게 AI를 교육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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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력은 전 세계에서 착실하게 성과로 쌓이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 32곳이 모

여 아프리카의 디지털 의제를 담당하는 스마트 아프리카(Smart Africa)는 아프리

카 전역에 AI 기술을 보급하고 정부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인텔과

체결했고, 영연방 국가들은 정부 지도자에 신 기술을 교육하는 데 인텔과 협력하

고 있다. 또한, 인텔은 유엔개발계획(UNDP), 칸 아카데미, JA 유럽 같은 글로벌 인

재 양성 기관과 교육 리소스 및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활동 덕분에 유네스코

(UNESCO)는 초중고생을 위한 새로운 AI 커리큘럼에서 인텔의 공헌을 특별히 언

급하기도 했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IntelⓇ Digital Readiness Program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 폴

란드 정부가 50곳 이상 직업 학교를 대상으로 농업에 초점을 맞춘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 대표적이다. 폴란드는 이 교육을 통해 

기존 농업 중심의 경제를 혁신한다는 구상이다. 인도는 AI for Citizens 프로그램을 

통해 1,000만 명에게 AI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고, 중국에서는 칭화대 

등 주요 학계 관계자와 함께 중국 내 34개 성으로 IntelⓇ Digital Readiness 

Program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인텔은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이스

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교육, 취업 지원, 디지털 전환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및 민간 조직과 협업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인텔은 27개국 정부와 50개 이상의 민관 협력을 통해 2만 3,000개 

기관을 지원하고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교육했다.



1414

Tech Solution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가 청년을 위한 AI 커

리큘럼을 제공한다고 해도, 이는 전체 교육의 출발점

일 뿐이다. 실제 현장에서 내실 있는 교육을 하려면 AI

를 학습할 수 있는 실습 환경인 'AI랩'이 중요하다. 

인텔은 삼성과 함께 최적의 AI랩을 구축하기 위해 노

력해 왔다. 

기존 교육용 PC 대부분은 웹 브라우징이나 문서 작업

에 맞춘 기본 사양이다. AI와 같은 기술 지향 교육에는 

적합하지 않다. 인텔과 삼성은 효과적인 AI 교육을 위

한 AI랩 구성 방안을 마련했고 여기에는 성능, 관리 효

율성,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인테리어 디자인 등이 포

함된다.

먼저 성능을 살펴보면, AI 교육을 위한 고급 PC 사양

을 충족해야 한다. 원활한 AI 교육 실습을 위해 코어 i5 

이상의 CPU를 탑재해야 하고, 학생 간의 매끄러운 협

업을 위해 소음 제거, 슈퍼 해상도 등의 지능적인 화

상 회의 시스템을 지원해야 한다. 인텔과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공주대, 인천재능대, 부산대 등에 AI랩을 

구축했는데, 여기에는 삼성 갤럭시북 프로 360, 삼성 

갤럭시북 2 프로 등 AI 학습에 최적화된 고성능 기기

가공급됐다.

관리 효율성은 곧 실습 환경 관리를 의미한다. 실습 시

간이 많은 AI 교육 특성상 PC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

응해야 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텔 vProⓇ 

기술이다. 인텔 vProⓇ EMA(Endpoint Management 

Assistant) 관리 기능을 이용하면 외부 전문가가 원격으

로 PC에 접속해 즉각 조처할 수 있다. 실제로 군인공제

회가 전방 군부대에 설치한 PC에 이 기능을 적용해 3일 

이상 걸리던 PC 장애 조치 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하기

도 했다.

PC를 초기화하는 작업도 AI 교육에서 겪는 일상적인 어

려움이다. AI 특성상 수업 중 다양한 가비지(Garbage) 

파일이 생성되는데 이를 삭제하고 다시 교육할 수 있

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매번 수작업으로 하면 이 과

정에만 하루 이상 걸리는데, vProⓇ를 이용하면 AI랩 

내 모든 PC를 한꺼번에 초기화할 수 있다.

"vProⓇ PC, AI 교육에 안성맞춤" 
인텔-삼성 'AI랩 협업' 이어간다

인텔과 삼성이 함께 공주대학교에 설립한 AI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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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툴의 업데이트도 더 간편

해진다. 예를 들어 텐서플로우 버

전이 바뀌거나 커리큘럼이 변경되

면 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파이

썬 라이브러리의 경우 업데이트가 

잦아 불과 2달 전에 썼던 패키지가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수작업으로 하면 매우 번거롭고 소모적이지만, Intel 

vProⓇ를 이용해 다수의 PC를 효율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이밖에 인텔과 삼성은 AI 교육에 최적화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협업하고 있다. 또한 

AI랩 내외부의 벽과 공간 등을 인텔과 삼성 브랜드를 

활용해 인테리어해 학생들이 최신 교육 환경에서 배우

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삼성 갤럭시 북 같은 제품을 AI 교육 환경에서 제대

로 사용하려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과 

사용자 경험을 교육 환경에 통합하는 작업도 선행돼

야 한다. 앞으로 인텔과 

삼성은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 프로

그램에 Intel vProⓇ 기

술이 적용된 더 강력한 

삼성 갤럭시 북을 활용

할 예정이다. 삼성 갤

럭시 북에서 이미 제공하는 많은 기능 외에 이전에는 

기업에서만 사용했던 전문가 수준의 보안 및 장치 관

리 기능을 AI랩에서 교수와 학생이 쓸 수 있게 된다.

배태원 인텔코리아 부사장은 "이제 AI는 단일 교육 현

장 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분야, 다양한 업무에서 모두 

필요로 하는 기술이다.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 

프로그램과 AI 교육에 최적화된 Intel vProⓇ 기반 갤럭

시 북 제품을 통해 내실 있는 AI랩을 구축하고, 결과적

으로 인재 양성과 취업 등을 통해 학생과 대학, 기업 모

두가 윈윈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 2⃞ 인텔 vProⓇ PC는 AI 교육

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3⃞ 배태원 인텔코리아 부사장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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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 AI for Future Workforce의 목표는 AI 역량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AI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다양한 대학과 교육기관

에서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를 활용하는 가운데 인천재능대, 한양여대, 

부산 취업 준비생 대상 AI 교육 사례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인천재능대는 '국내 최초의 AI 중심대학'을 위해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를 

도입해 AI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선도적인 사례다. 한양여대는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를 비IT 학과에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다양한 분야에 AI를 접

목해 미래 융합 인재를 키워내는 노하우를 엿볼 수 있고, 부산 취업 준비생 대상 AI 

교육은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가 실제 청년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를 잘 보여준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자.

- 데이터 중심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 양성 목표

- 인텔과 협약 맺고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 활용해 2022년부터 AI 교육 시작

- 졸업 이후 실무에서 AI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 역량 쌓는 데 주력

- 코딩 경험 없던 1학년 학생이 교육 수료 직후 열린 전국 대회 해커톤에서 우승

인천시 동구에 있는 인천재능대는 2023년 기준 AI 학부, 인문 사회 계열, 자연과학 

계열, 예술디자인 계열, 미래 창업 학부 등 5개 학부 30여 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재적 학생은 5,000명이 넘는다.

'데이터 중심 사고' 인재를 키운다

인천재능대가 AI에 주목한 이유는 명확하다. AI가 우리 사회 모든 혁신의 기반이고 

“취업난 해결의 키는 AI 전문성”
미래 인재 양성 3가지 성공 사례

사례 01┃인천재능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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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일상적으로 스마트

폰을 사용한다. 지문 인증부터 얼굴ㆍ음성 인식, 최단 이동 경로 검색 등 스마트폰에

는 이미 다양한 AI 기술이 적용돼 있지만, 우리가 이런 기술을 코드, 알고리즘 수준

에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펼쳐질 AI 시대에 직장인에게 필요한 역량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각자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고 진출하는 업종도 천차만별이겠

지만, 업무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필요한 AI 기술을 능숙하게 쓸 수 있으면 된다.

인천재능대가 이런 소양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의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중심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지향한다.

데이터의 본질적인 가치는 2가지다. 이미 일어난 일을 이해하는 인사이트(insight), 

과거에 발생한 일의 패턴을 찾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포사이트(foresight)

다. 특히 후자가 중요하다. 공장의 핵심 생산 설비에 센서를 달아 데이터를 수집, 분

석해 언제 고장이 날지 예측해 보수하는 것이 대표적인 포사이트 사례다. 인천재능

대는 이런 포사이트의 문제가 업종과 직무에 관계없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이를 해

결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AI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데이터는 넘칠 만큼 생성되고 있

으므로, 이 데이터에 AI 기술을 적용해 필요한 포사이트를 손쉽게 얻어낼 수 있는 역

량이야말로 인천재능대가 생각하는 미래 AI 인재의 핵심 요건이다.

인천재능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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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 AI for Future Workforce에서 해답 찾았다

문제는 커리큘럼이다. 기존의 교육 방법은 학자나 연구자를 길러내는 데 특화돼 있

다. IT를 전공하지 않은 학생이 AI에 대한 기본 이론과 활용 역량을 차곡차곡 쌓아 

취업까지 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때 인천재능대의 눈에 띈 것이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였다. 인천재능대 

AI 컴퓨터정보과 김명호 교수에 따르면,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의 가장 큰 

장점은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AI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산업 현

장에서 직접 마주칠만한 문제를 난이도별로 구성한 후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해결

책을 단계적으로 알려준다. AI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도 이 커리큘럼을 통해 AI에 

흥미를 느끼고 따라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 생산 컨베이어 벨트에서 불량품을 감지하는 상황이라면, 처음에는 

코드를 거의 쓰지 않는 해결책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는 같은 문제를 코드를 일부 쓰

는 방식으로 풀어보고, 그 후에는 문제 자체를 더 확장하고 데이터를 추가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난이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면서 반복 학습할 수 있어 짧은 시간

에 실무 문제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다. 

김명호 교수는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는 기술을 모두 배운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술을 그때그때 배워가면서 해법을 찾는다. 이는 학생들

이 사회에 나가 접하게 될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 일단 이것이 AI 문제인지 판단

하고 그 후에 AI를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한다. 처음에는 쉬운 기술을 써보고 안되면 

더 고급 방법을 찾아 적용해 본다.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는 이런 현실의 상

황 그대로 교재가 만들어져 있어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전국 규모 AI 해커톤에서 1위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라는 좋은 커리큘럼을 찾았다고 해도 이를 실제 교

육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먼저 인천재능대는 인텔코리아와 AI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그리고 AI 학부 소속의 전 교수가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강사 자격을 입증하는 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 자격증을 획득했다. 이 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인텔 교재

를 이용해 강의해야 학생이 인텔과 학교 명의의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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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AI-X 해커톤에서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 수업을 받은 1학년 학생이 우승했다.

이런 노력 끝에 나온 결과물이 현재 인천재능대가 강의로 개설한 AI/ML 개론, AI/

ML 심화 등 2과목이다. 2022년부터 AI 학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두 과목을 

한 한기에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AI 특별반 'JAIBC(JEIU AI Base Camp)'도 운영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AI 역량을 갖추게 됐을까? 

그 대답이 2022년 11월 인천재능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지뉴소프트, 

소프트웨어 교육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한 '2022 AI-X 해커톤'이다. 생활 및 산업 분

야의 문제에 대해 '무박 2일' 제한된 시간 내에 AI를 이용한 해법을 제시하는 행사였

다. 전국의 대학생 총 38개 팀이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이들 중 15개 팀, 60여 명이 

본선에 올랐다.

이 행사의 최고상인 대상은 층간소음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인천재능대 '재파고' 팀

에 돌아갔다. 이 팀은 발소리, 세탁기 소리, 운동 기구 소리 등 20여 가지 생활 소음

을 97% 정확도로 분류해 내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했다. 소음의 종류를 식별하는 

정확도가 높은 것은 물론, 이 소리를 상쇄하는 음악을 이용해 소음을 줄이는 노이즈 

캔슬링 아이디어까지 내서 호평 받았다. 

놀라운 것은 이 재파고 팀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 핵심 역할을 한 팀원이 바로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 과정을 이수한 1학년 학생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학

생은 고등학교까지 코딩 경험이 전혀 없었고 대학 입학 이후 3월부터 AI를 배우기 

시작했다. 교육을 마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물론 실제 작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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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까지 구현해 냈다.

김명호 교수는 "우리 학생들이 졸업 후 대면하게 될 사회는 AI를 일상적으로 사용하

는 세상이다. IT 업종은 물론 서비스업, 심지어 제조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AI로 현장

의 문제를 푸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의 생산성이 분명하게 차이가 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질 것이다. 그런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미리 교육할 필

요가 있다. 다행히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라는 매우 훌륭한 출발점이 있다. 

이를 각 학교에 맞는 형태로 수정해 활용하면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디지털 융복합 혁신 선도대학 지향

- 2023년 초 교내 교수 대상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 교육 진행

- 서비스 경영학과, 영상 컨텐츠과 등 비IT 학과에 AI 접목 추진

- 학생들이 실무 AI 역량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챗GPT 활용대회' 개최 예정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양여대는 디지털 융복합 혁신 선도대학을 지향한다. 미래 

ICT, 융합문화디자인, 휴먼서비스, 글로벌 서비스 등 4개 학부, 47개 학과가 있으며, 

2022년 기준 전체 학부생이 6,895명이다.

한양여대가 AI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인천재능대와 다르지 않다. 신해웅 한양여대 

링크 3.0 사업단장은 "챗GPT가 단시간에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온 것처럼 앞으로 다

양한 업종과 직종에서 AI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더 큰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융복

합,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있고, AI가 그 핵심 

기술이기도 하다. 이후 취업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에 AI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라고 말했다. 

기존 IT 융합 교육 성과를 AI로 확대

한양여대는 2023년 초 교내 전임 교수를 대상으로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 

트레이너 워크샵을 진행했다. 한양여대는 이미 다양한 융합 교육 경험이 있고 새로

운 AI 커리큘럼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개별 학과의 반응도 적극적이다. 전체 교

사례 02┃한양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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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중 1/3에 달하는 56명이 워크샵에 참여했다. 거의 모든 학과의 교수가 수업을 들

었고 이수율은 100%에 가까웠다.

현재 한양여대는 이 과정을 이수한 비IT 학과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 이 

중 일부 학과를 선정해 학생에게 교육할 세부 교육 과정을 만드는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커리큘럼이 완성되면 교내 교육과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강의가 개

설된다.

아직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신해웅 단장은 여러 학과에 AI를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경영학과가 대표적이다. 경영학은 대학마다 학풍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회계, 조직 관리 같은 고전적인 영역에 집중하는 것 외에 IT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AI를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익

히면, 졸업 후 취업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경영 전략이나 마케팅 계획을 수립할 수 있

다. 이미 기업 내외부에 데이터가 넘쳐나므로 이 막대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취업은 물론 그 이후 경력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영상 컨텐츠과도 AI와 잘 어울린다. 영상학이라고 하면 보통 방송용 촬영 기술을 주

로 다루지만, 모든 영상을 다 이렇게 찍으려면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고, 때로는 대

략적인 최종 결과물을 빠르게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생성형 AI를 이용하

면 원하는 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당장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

한양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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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스토리보드를 대신할 정도로는 충분하다. 예를 들어 광고 제작이라면 최종 결과

물의 느낌을 미리 AI로 만들어 광고주와 이 영상을 보며 구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촬영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최적화하

는 것도 가능하다.

내실 있는 AI 커리큘럼을 만드는 2가지 전략

한양여대는 향후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실 있는 AI 교육을 위해 2가지 보완책

을 마련했다. 먼저 비IT 학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실한 교안을 만드는 데 IT 학과

가 적극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외부 컨설팅을 받기는 하지만, 결국 강

의를 해야 하는 것은 비IT 학과의 교수다. AI는 문제를 푸는 도구일 뿐 강의 내용의 

중심은 여전히 해당 전공 영역의 문제다. 따라서 비IT 학과 교수가 전공 영역의 문제

를 AI로 풀어내는 과정을 학생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IT와 비IT 학과 간 긴밀한 

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 외에 학생의 AI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행사를 

직접 개최한다. 신해웅 단장은 챗GPT 활용대회를 사례로 들었다. 학생이 사회에 진

출하게 되면 필수적인 역량 중 하나가 문서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글쓰기인데, 챗

GPT를 잘 이용하면 이 작업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단, 챗GPT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려면 더 좋은 스토리가 나올 수 있도록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필요하

다. 한양여대가 준비 중인 챗GPT 활용대회에서는 원하는 품질의 글이 나올 수 있도

록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을 겨루게 된다. AI의 원리보다는 실무에서 어떻게 AI를 

잘 이용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와 겹

치는 부분이 많다.

이런 모든 계획의 기본이 되는 것은 곧 다가올 AI 시대에 맞춘 미래 인재를 길러내

야 한다는 공감대다. 신해웅 단장에 따르면, 예산이나 교안 같은 것은 오히려 큰 문

제가 아니다. 비IT 학과의 교수와 학생 모두가 AI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받

아들이는 진입장벽을 낮춰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바로 이 부분에서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가 역할을 하고 있다. 신해웅 단장

은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는 AI가 만들어 낼 새로운 일자리에 필요한 역량

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비IT 학과 교

수들이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학생들이 AI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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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 전공 관계 없이 취업 준비생 모집해 3차에 걸쳐 60여명 교육

-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 35개 모듈 전체 과정 진행

- 인텔 AI 글로벌 임팩트 페스티벌 2022에서 18세 이상 팀 부문 입상

- 교육생 절반 이상 개발자, 기획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으로 취업 성공

2022년 부산에서 진행된 'AI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은 직장을 찾고 있는 취업 준비

생에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를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직접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이 교육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인텔코리아 그리고 교육 전문기업 고누아이가 함

께 진행했다.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AI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교육은 2022년 6월 

말부터 시작해 일회차에 20명씩 총 3차에 걸쳐 진행됐다. 차수마다 조금 차이가 있

지만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 과정을 중심으로 웹, 모바일 앱, 파이썬, 스마

트 제조 등을 다뤘다.

부산 AI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 교육 현장

사례 03┃부산 AI 개발자 양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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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지자체, 기업의 이상적인 협력 모델

이번 교육이 기존과 크게 다른 점은 하루 8시간씩 60일간 진행했다는 것이다. 총 

35개 모듈, 192시간 분량의 교육 과정과 24시간짜리 캡스톤 등 총 216시간에 이르는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 전체 과정을 다뤘다. 반도체 공급 문제로 교재 수급

이 불가능했던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 전 과정을 단

기간에 완료한 국내 첫 사례다.

전공과 관계없이 교육생을 모집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1차 교육생의 경우 대학에서 

AI를 경험하기 힘들었을 경영, 인문 등 비컴퓨터공학 전공자가 7명이었고, 전체 교

육생을 대상으로 하면 약 60명 중 절반 정도가 비IT 전공자다.

무엇보다 이번 프로그램은 취업을 목표로 한 AI 교육이었다. 이번 교육을 주최하고 

주관한 것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텔코리아, 고누아이지만, 이외에도 부산시와 지

역 기업협회 등이 힘을 보태 초기부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따로 선발했다. 

이들 기업은 해당 업종에 대해 특강을 하거나 취업 이후 직면하게 될 현장의 문제를 

교육생이 미리 고민할 기회를 제공했다.

나준채 고누아이 이사는 "부산은 우리나라의 금융 허브인 데다 제조, 물류 등 다양

한 업종의 기업이 밀집해 있다. 이들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가 많은데, 

이를 더 효율화하려는 요구가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이번 교육은 이런 현장의 문제

를 AI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 취업과 연계하는 것이 목표였다. 주최/주관사

와 지자체, 구인 기업 등 삼박자가 맞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AI 인재의 필수 요건 '프로세스와 데이터'

교육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루 8시간의 교육은 2시간 이론 수업과 6시간 스

스로 학습하는 실습으로 구성된다. 2달여 교육 기간에 가장 강조한 것은 프로세스

와 데이터였다.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는 기초적인 부분을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이 만들어졌다.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한 후 처음에는 A라는 방식으로 풀고, 이후A

+B, 다시 A+B+C로 방법과 기술을 조금씩 확장하며 반복한다. 이런 단계적이고 점진

적인 반복 학습을 통해 교육생은 AI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교육의 후반부 

캡스톤 과정에서는 모든 코드를 직접 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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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반복이라는 외형을 벗겨내면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는 처음부터 

끝까지 AI 프로젝트 사이클을 뼈대로 한다. 즉, 전체 커리큘럼에서 다루는 모든 예제

가 문제 정의,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모델링, 평가, 배포 등 6가지 프로세스로 구

성된 AI 프로젝트 사이클을 따라 해법을 찾는 과정이다. 

나준채 이사는 "교육생들이 AI 프로젝트 사이클에 익숙해지는 데 중점을 뒀다. 단

계별로 신경 써야 할 것을 가르치고, 특히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일단 

문제가 정의되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고민하게 했고, 회귀 혹은 분류 문제인지

에 따라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한 후에 코드 같은 구체적인 해답

을 찾게 했다. 교육생이 나중에 취업해서 마주칠 상황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다. 문제

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아는 것이 중요하

다. 언어나 라이브러리, 알고리즘의 선택은 부차적인 문제다"라고 말했다.

AI 역량과 취업 성과 모두 '합격점'

비IT 전공자에 대한 단기적인 AI 집중 교육의 성과는 교육생의 AI 역량과 취업 측면

에서 모두 기대 이상이다.

먼저 교육생의 역량은 인텔이 주최한 전 세계 규모의 AI 경연대회인 'AI 글로벌 임

팩트 페스티벌 2022(AI Global Impact Festival 20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빈곤, 

온난화, 양성평등 등 UN이 지정한 17가지 현안 중 참가자가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 

인텔의 전 세계 AI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개인별 음식 경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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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이용한 해법을 제시하고 그 독창성과 실현 가능성을 겨루는 행사다. 2022년에

는 25개국에서 1,000건 이상의 프로젝트가 제출됐는데, 이 대회에서 부산 교육생으

로 구성된 팀이 본선에 진출해 18세 이상 팀 부문에서 입상했다.

이 팀이 제출한 아이디어는 AI를 이용한 '개인별 음식 경고 시스템(Personalized

Food Warning System)'이다.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나 알레르기 때문에 특정 음식

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특정 음식물을 피하는 경우도 있

다. 교육생들은 일상에서 음식 속 재료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 음식 

사진만으로 AI가 자동으로 식별해 피해야 할 재료가 들어갔는지 미리 경고해주는 

시스템을 기획했다.

이 팀은 오렌지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해 데이터를 정제하고, 모델을 학습시킨 후 다

양한 음식을 식별하는 AI를 만들었다. 김치찌개 등 20여 가지 음식을 구별해 식재료

는 물론 나트륨 함량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야 할 식재료가 포함돼 있거

나 건강에 해로운 상황이면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낸다. 이 팀의 구성원 3명 중 2명

이부산 교육 이전에 AI를 다뤄본 적이 없었다. 교육을 시작한 것이 6월 말이고 글로

벌 임팩트 페스티벌 마감이 8월 중순이었으므로 불과 한 달 반 만에 세계적으로 인

정받는 AI 활용 사례를 구현해 낸 셈이다.

취업에도 성과가 있었다. 교육생 중 절반 이상이 교육을 마친 후 취업에 성공했다. 

이교육에 초기 단계부터 참여했던 여러 기업을 포함해 법률 사무소, 신문사 등 다양

한 업종에서 교육생을 채용했다. 직종에서도 IT는 물론, 기획자, 데이터 사이언티스

트 등 여러 가지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취업하지 않은 교육생 중 일부는 이번 교육

을 통해 AI의 매력에 눈을 떴다. 사물인터넷 등 AI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

에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 취업 대신 더 공부하는 길을 택했다.

고누아이는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 준비생 대상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취업률을 

더 높이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나준채 이사는 "취업의 문제는 교육기관만의 힘으로 

한계가 있다. AI 인재에 대한 기업의 수요를 더 높이려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야 한다. 대규모 취업 박람회 같은 행사도 도움이 될 것이다. 취업률을 더 높이기 위

해 기업 현장의 수요에 맞춰 AI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시도해 볼 예정이다"라고 말

했다.



27TechInsight 27

Case Study

더 좋은 AI 인재 양성 사례 만드는 출발점

전문가들은 AI가 향후 100년 동안 우리 삶과 산업의 모든 곳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젊은이들이 AI에 대비한 인재가 돼야 하고, 청년에 대한 AI 역량 

교육이 우리 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모든 학생에 효과적인 AI 교육과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인천재능대와 한양여대, 부산 AI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 프로그램은 IT 개발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IT 

분야를 전공한 학생에게 적합하다. 비IT 전공자도 AI 기술에 자신감을 갖고, 취업 이

후 업무 환경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준다.

실제로 오늘날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직업군에는 의

사, 변호사 같은 전문 직업은 물론, 마케팅 담당자, 디자이

너 같은 창조적인 직업, 숙련된 엔지니어 등을 모두 포괄한

다. IntelⓇ AI for Future Workforce는 이런 모든 직업에 

대한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자신이 가진 경험과 역량

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취업 준비생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스펙에 맞춰 자신의 전문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진형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IntelⓇ AI for Future Work 

force는 노코드, 로우코드로 AI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AI

를 이용해 현장의 문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

러준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하다. 앞으로 교육에 종사하는 김진형 카이스트 명예교수

슬라이드와 주피터 노트북 콘텐츠 등에 대한 현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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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자신의 AI 교육 경험을 공유하고 더 좋은 AI 교

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다

양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텔코리아는 2021년 말부터 우리나라에 IntelⓇ Digital 

Readiness Program을 적용하기 위해 애써 왔다. 이런 활

동에는 앞서 살펴본 사례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 현지화, AI

랩 구성 등이 포함된다. 

콘텐츠 현지화는 교육을 받는 청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콘

텐츠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메인 슬라이드는 물론 주피

터 노트북 콘텐츠, 사례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를 우

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워크샵을 통

해 국내에서 AI를 교육할 수 있는 트레이너를 양성하고, 지역 대학의 의견을 반영해 

AI랩을 구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인텔코리아는 이러한 과정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 기업과 협

업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손잡고 AI 교육 환경에 가장 적합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 환경을 만들고 있고, 더 많은 대학에 효과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고누아이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시작한 청년 취업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권명숙 인텔코리아 대표는 "그동안 인천재능대 외에도 공주대, 부산대 등 다양한 교

육기관, 기업이 인텔과 협력해 미래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노

력을 해 왔다. 이번 협력이 학생들의 인공지능 역량과 자신감을 길러주는 좋은 시작

으로 전 세계에 벤치마크 되어 더 좋은 사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

대한다"라고 말했다.

권명숙 인텔코리아 대표


